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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, 인천 소통을 논하다!

- 민선7기, 시민시장 시대, 소통정책 집중 토론 - 

- ‘새로워진 인천 수돗물’이름은 “인천 하늘수!”시민이 정했다!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4일, ‘인천은 소통이 가득, 소통정책에 

대한 시민시장의 생각은?’이라는 주제로 민선7기, 7번째‘인천 시민

시장 대토론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(4단계)가 유지되면서 인천愛
뜰에 야외 스튜디오를 차리고, 100% 온라인 토론방식으로 장용, 오유

민 시민 홍보대사가 진행했다.

그간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통해 민선 7기 시정슬로건, 시청앞 광장 

인천愛뜰 이름,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등 시의 주요사항을 결정

해 온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으로 더 

깨끗해지고 건강해진 ‘인천 수돗물’ 새 이름을 시민들이 직접 선정

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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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월부터 시작한 시민 공모전에 접수된 1,141개의 이름 중 상징

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인천수돗물 브랜드공모 심사위원회 및 시민정책

자문단의 심사를 거친 7개 이름이 온라인(1,315명) 및 현장(4,259명)투

표에서 3개로 압축됐고, 이날 열린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인천 수돗

물 새 이름을 최종 선정했다.

투표 결과, ‘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보유한 선진 국제도시 인천, 하늘

이 내려준 깨끗한 물’이란 의미로 제안된‘인천 하늘수’가 온라인 

및 현장 투표 38.77%, 그리고 시민시장 대토론회 35.16%의 득표를 얻

어 합산 36.97%의 최종득표율로 ‘인천 수돗물’의 새 이름으로 선정

됐다.

이후 ‘인천은 소통이 가득’이라는 주제로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

관이 발제를 하고, 본격적인 토론시간에는 인천시 소통의 현주소를 

점검하고, 소통정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. 

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시장은 “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얼굴을 

맞대고 토론할 것을 기대했는데,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아쉬웠

다”며 “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행정기관의 활발한 소통

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통방식과 변화에 적응해 가야한다”고 말하며 

아쉬움을 달랬다. 

안영규 행정부시장은 “오늘 토론회는 ISO 22000 국제인증을 획득한 

‘인천 수돗물’ 새 이름을 선정하고, 인천의 소통정책에 대해 시민

시장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자리”라며 “시민시장님들의 열띤 토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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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탁드리고, 오늘 제안하신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

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어통역과 함께 실시간으

로 중계됐으며,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

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

   (http://tv.incheon.go.kr/) 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※ ‘인선 수돗물’ 이름 선정관련 투표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http://tv.incheon.go.kr/

